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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

뉴욕타임스(NYT)가‘기생충’

을‘올해의 영화’로 꼽으면서 

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를 조

명했다.

 

지난달 31일 ‘씨네리와인드’ 

(cine-rewind.com)에 따르면 

NYT는 이날 “우리는 봉준호

의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다.”라

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“영화 기

생충은 한국 사회가 경제적 불

평등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게 

했다.”며“유사한 논쟁이 벌어

지고 있는 미국에서 영화‘기생

충’으로 봉준호는 소수 마니아

가 열광하던 감독에서 세계적인 

일류 감독으로 도약했다.”고 극찬했다.

 

그러면서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

을 받은‘기생충’이 내년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외국

어영화상을 뛰어넘어 작품상 후보로도 거론된다고

까지 소개했다.

 

NYT는“봉 감독은 (영화에서)‘평등한 사회를 향

한 약속’에 다시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사회적 의

식과 오락성을 결합한다.”면         

“기생충은 호러와 풍자, 비극이 

혼합된 현대판 우화로, 한국뿐

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벌어지고 

있는 계급 투쟁에 대한 날카로

운 교훈을 전하고 있다.”고 언

급했다.

 

NYT는 또“봉 감독의 영화는 

대담하고 밝으며 풍부한 색깔

과 분명한 연기(연출)로 채워진

다.”면서“재미있고 서스펜스

가 넘치며 간간이 액션신이 끼어

들어 극장에서 지루해하던 관객

들마저 자세를 고쳐잡고 헉하고 

숨을 참게 만든다.”고 했다.

 

이 매체는“봉 감독 작품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

진정성일 것”이라며“악의와 게으름, 자기기만의 연

대기 속 깜빡이는 따뜻한 인간애가 그것”이라고 전

했다. 더불어“‘기생충’을 올해의 영화로 만들고, 

봉준호를 세기의 감독으로 만드는 것은 인생을 판

타지인 동시에 사실적으로 그리고, 대단히 은유적

이면서도 동시에 통렬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

성공한 덕분”이라고 평가했다.

NYT, ‘기생충’ 올해의 영화 선정
 

영화배우 제인 폰다가 불법 시위 혐의로 경찰에 체

포돼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영국 아카데미(바프

타·BAFTA) 공로상을 수상했다.

폰다는 지난 25일 LA 베벌리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

28회 바프타 브리타니아 시상식에서‘스탠리 큐브릭 

상’수상자로 호명됐다. 바프타 브리타니아는 1월 영

국에서 여는 본상 시상식과 별도로 미국 영화인 위주

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행사다. 영국 가디언은“스탠리 

큐브릭 상은 세계 영화사에 독창적 업적을 남긴 인물

을 기리는 상으로 메릴 스트립, 조지 클루니 등이 수

상했다.”고 전했다.

폰다는 지난 18일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동쪽 출

입문 앞에서 기후 이상 변화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을 

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. 의사

당 경찰 공보관은“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폰다를 

포함한 시민 17명을 체포했다.”고 밝혔다.

시상식에서는 수갑이 채워져 여경에게 붙잡혀가는 

폰다가 현장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향해“고마워요 바

프타!”라고 외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됐다. 

폰다는 배우 헨리 폰다(1905~1982)의 딸로 영화‘클

루트’(1971년)와‘귀향’(1978년)으로 아카데미 여우

주연상을 2회 수상했다. 1970년대에는 베트남전쟁 반

대 시위에, 2000년대에는 이라크전쟁 반대 시위에 참

여하는 등 사회운동가로도 활동해 왔다.

배우 제인폰다, 체포된 
상태에서 ‘바프타 공로상’ 

세계 K팝 팬 10명 중 9명이 한국여행을 희망한다

는 설문조사 결과나 나왔다.

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8일, 111개국 1만2천663명 

K팝 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

의 89.8%가 향후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겠다

고 답했다고 밝혔다. 

방한을 원하는 시기로는 가장 많은 76.4%가 1년 

내 방문하겠다고 답했다.

응답자 36.1%가 가장 선호하는 K팝 스타로 BTS

를 꼽았다. 이어 EXO(10.4%), 슈퍼주니어(8.2%), 빅

뱅(5.6%), 신화(3.0%), 아이유(2.7%) 등 순이었다.

특히 BTS는 지역별로 유럽(50.0%)과 일본(44.5%), 

미주(43.4%) 등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

다. 연령별로는 10~14세(69.1%), 15~19세(53.7%), 

20~24세(38.4%) 등 순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.

이 밖에도 K팝 스타를 알게 된 최초 경로로는 가

장 많은 30.6%가 유튜브를 꼽았고, TV(29.4%), 가족·

지인 소개(16.2%) 등이 뒤를 이었다. 

현재 K팝 스타 관련 콘텐츠를 접하기 위한 채널도 

유튜브(37.6%)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(37.5%)가 가

장 많았다.

관광공사는“지난 3년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

응답자의 86.8%가 K팝 선호가 한국 관광에 영향을 

미쳤다고 답했다.”며“K팝 인기가 한국 여행으로 이

어지고 있다.”며“한국 관광 의향이 높은 K팝 팬들

을 대상으로 K팝과 연계된 다양한 한류 관광 콘텐

츠를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”

이라고 밝혔다.

K팝팬 10명 중 9명 “한국여행 희망”


